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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의 전망 

 

미중 디커플링, 국가보다는 산업을 주목해야 

  

 찰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미국이 중국의 포괄적인 국가적 영향력 행사에 불만을 보이고 있다고 

본다. 특히 중국 정부의 글로벌 5G, 인공지능(AI) 및 여타 신기술 우위 점유 계획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현재 미중 경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본다. 또한 백악관 고위관료의 말을 인용하며 

다수의 미국 IT 기업들이 화웨이와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장기적으로 화웨이와는 그 어떤 비즈니스 관계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 내 디커플링이 불가피한 바, 미국은 경제적 영향력과 

강제력(coercive power)을 동원하여 한국과 같은 파트너들에게 해당 산업의 디커플링을 강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 이승주 교수는 역내 공급망을 둘러싼 미중 간 기술 경쟁이 2000년대 초반부터 그 징후가 나

타났으며, 미중 전략 경쟁이 대두되기 이전에도 디커플링의 징후는 존재하였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구조적인 변화로 공급망의 위계적인 성격이 분명해졌다는 점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이 지역적 가치 사슬(regional value chain)로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이러한 추세 속 공급망 내 핵심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달한다. 아울러 경제 공급망

의 구조 변화는 국가 주도보다는 구체적인 산업별 사안들에 기인한다고 지적한다. 기업들의 입장

에서 공급망 디커플링은 기업 전략의 일환이며 산업별로 상이한 상황이다. 예컨대 지난 20여년 동

안 베트남 내 삼성 FDI는 스마트폰, 플랫패널 디스플레이 부문에 집중되었던 반면, 중국 내 삼성 

FDI는 지난 3년 동안 반도체 투자에 집중하며 산업적인 차이를 보였다. 
 

 박태호 前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중 간 무역 분쟁 및 코로나19 팬데믹이 글로벌 비즈니스 활동 전

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중 간 산업 부문에서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

는 불충분하다고 진단한다. 
 

 이용석 교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중 경제 디커플링이 첨단기술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중국 정부는 현재 다수의 첨단기술 기업들을 통제하고 있으며 화웨이(Huawei) 5G, 

틱톡(TikTok), 위챗(WeChat) 등을 중심으로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양국 간 합작 

투자(joint venture) 또한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미중 기술 경쟁은 양국 간 통합의 시대의 

서막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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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미국의 과제와 전략 

 

미국의 지역 리더십 구축을 위한 대내외 과제 

 

 데이비드 강 교수는 미중 경쟁 심화 속 미국이 세계적 리더 위치를 유지하려면 중국과의 

경쟁보다는 국내 현안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미국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위협보다는 국내적 도전과제들이 더욱 중대한 실정이며, 미국이 국내적 도전들에 잘 대처한다면 

세계적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승주 교수는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지역적 영향력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디커플링을 가속화하였지만 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오히려 중국을 

경제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경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지역적 리밸런싱(rebalancing) 현상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축소할 것이라고 전달한다. 또한 미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양자택일 압박을 가하는 대신 경제번영 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EPN)과 같은 

포괄적인 대안을 내세우며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찰스 프리먼 선임부회장도 이에 동의하며 미국이 동맹국과의 양자교역 관계에 있어 안보 이슈를 

도구로 이용하기보다는, 경제번영 네트워크(EPN)와 같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언한다. 

 

 

차기 미국 정부, 중국에 대한 압박 지속할 가능성 높아 

 

 찰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향후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도 미국이 현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한 

대중(對中)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차기 정부와는 별개로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미중 디커플링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박태호 前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압박을 지속할 것이며, 다만 

일방주의 노선을 택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조금 다른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바이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와는 상반되게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있어 동류국가(like-minded nations)들과 공동의 압력(collective pressure)을 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특히 유럽연합(EU)과 같이 미국과의 협력을 원하는 지역체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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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디커플링(Decoupling) 속 한국의 선택 

 

한국, 미중 디커플링 속 양자택일 노선 피해야 

 

 데이비드 강 교수는 한국과 미국은 견고한 동맹 관계이지만, 한국은 자국의 국익을 위해 움직이며, 

한국이 항상 미국의 편에 서야 한다는 인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국과 한국의 

지리적 근접성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이 미국의 편을 택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을 둘러싼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양국의 안보적 협력을 모두 

필요로 하며, 미중 사이에서 정치외교적 균형을 맞추는 유연하고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신기욱 소장은 한미동맹 관련 사안들을 미중 경제 디커플링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성호 교수 역시 한국은 국가로서 미국이나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decoupling)하기 보다는, 

한미동맹을 미중 전략 경쟁으로부터 디커플링(decoupling)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한국은 

한미동맹을 국가 정책 기반으로 여기지만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거나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미중 전략 문제 사안에 연루되는 것은 피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위기를 기회로: 공급망 재편, 기술 개발, 포괄적 교류 

 

 이승주 교수는 미중 간 교역 긴장 추세가 동아시아 역내 상호의존을 무기화(weaponization of 

interdependency)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국 역시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이승주 교수는 한국이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공세를 전략적이고 능숙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구체적으로 5G 경쟁 속에서 한국이 화웨이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위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또한 미중 기술 경쟁이 역내 공급망을 재편할 것이며 한국은 

중국 내 기존 공급망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재편(reconfigure)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 중국으로부터 탈피(exit)하거나 하거나 압박(contain)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찰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한국이 삼성, SK 하이닉스 등의 첨단기술 기업들을 통하여 5G 분야에서 

화웨이를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미국과 같이 자국의 5G 기술이 부재한 곳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박태호 前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이 한국의 기업 공급망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한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넓히는 것이 미중 디커플링에 대한 잠재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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